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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의 A

얻는 수입 이외

였습니다. 나나이

고 있습니다. 그룹

때엔 벌금도 걷는

y, 아빠)도 있습

입니다. 커뮤니티

업이 농사일이라

다. 그렇지만 프

었습니다. 그리고

고, 기분 좋은 환

는 것..! (매일매

라 얼떨떨했지만

만들어 소개해주십

두번째 이야기 * 

피해가 있을 것

름답고 평화로운

anay, 엄마)들

ALCALA라는

외에 생활에 보

이들은 돼지를 기

룹 내에 소모임

는 등의 규칙도

습니다. 이 분들

티의 ‘Weakne

서 커뮤니티 안

로젝트가 점차

 함께한다는 것

환영을 받았습니

매일 센터에 가

만 즐거운 마음을

십니다. 

Wha

Feeding Progr

우리가 찾

행복하고 정신

났습니다. 10월

의 일정은 ‘오로

라온아띠 필리핀

한 곳이죠. 그 

바가 없었고, 다

것이다 라는 말만

운 풍경에 놀랐습

들을 만나러 나섰

마을에 있는 한

탬을 주고자 2

기르거나, 작은 

이 6개로 나뉘

있습니다. 아, 

들은 본래 활동하

ess’가 있다면

안에서 함께 하는

안정적이게 되

것 자체를 즐기고

니다. 그러나 이거

가서 나나이들을 

을 가득 안고 짤

at can 

ram, 우리는 이렇

찾은 또 하나의

Writte

신 없고 또 즐

월의 첫 날부터

로라’라는 지역

핀 팀의 발걸음

곳에 대한 정보

다만 타이푼이 

만 듣고 그 곳으

습니다. 

섰습니다. 여기서

한 커뮤니티입니

2005년 설립하

상점을 운영하거

뉘어져 있고, 매월

오로라가 여성 

하시던 나나이들

면 어떤 것인지 

는 일에 모두가 

되어가면서 처음

고 있는 나나이들

거 웬걸, 일주일

볼 때마다 우리

짤막한 오리엔테

we do?

렇게 하고 있어요!

의 커뮤니티,

AURORA

n by Genie

겁던 9월이 지

터 시작된 우리

으로 떠나는 것

음이 3기부터 향

보는 별로 들은

불던 때라 ‘오

으로 향했습니다.

서 잠깐 오로라

니다. 이 커뮤니

하였습니다. 그리

거나 혹은 가공

월 미팅을 통해

중심 커뮤니티

들께서 외국으로

여쭈어 봤더니

집중적으로 참

YMCA로부터

들의 모습은 다

일 동안 우리가

리는 그 분들의

테이션을 했습니

? 

 

, 

A 

e 

지

리

것! 

향

은 

오

. 

라

니

리

 

해 

티

 

니 

참

터 

다

가 

의 

니



Mon 
3 
Schooling with

Children! 

 

일주일 동안

야기들을 기대

 

Day3. 아이들

첫 날의 일정

마자 그 밤 열

다른 많은 사람

있게 쓱쓱 그려

는 뛰놀아야 제

나나나 나나~

원들의 작품), 

웠습니다. 우리

지만, 오 이거 

동에 힘도 세고

함께 어울리는

Day4. 얘들아

오전의 일정

아이들보다 많

이 송)을 준비

명의 아이들이

했습니다. 알버

에게 물어봅니

움직이면서도 

들과 대화를 하

Tue 

h 
4 
Class in Da

cente
Interview

nana

안의 플랜은 이렇

대해봅니다  

들, 장난 아닌데?

정은 아이들과 함

열심히 이야기를 

람들, 그리고 마

려나가는 아이들

제 맛! 운동장에

~ 나나나나나!(

 풍선 터트리기

리가 있던 San

바공포옥 초등

고 체력도.. 장난

는 시간은 즐겁기

아 우리 무서운 사

정은 나나이들께

많이 어리다는 말

비했습니다. 헉, 

이 울음을 터뜨리

버트의 큰 몸을 

니다. 처음엔 입을

눈에는 장난기가

하면서 질문을 던

Wed 

ay care 
er 
w with 
ys 

5 
Va

렇습니다. 그리 

? (Schooling w

함께 하는 프로

했더랬죠. 아이

마을에 있는 모든

들을 보면서 뿌듯

에서 Ice and

무궁화 꽃이 피

기 등을 하고 아

n Pablo에서도

등학교 아이들보

난이 아니던데요

기만 합니다^.^ 

사람 아니야.. (

께서 모이는 센터

말을 듣고서, 신체

그런데 우리가

리기 시작합니다

예로, ‘바아, 두

을 굳게 다물고

가 가득한 모습

던지고, 그 질문

T

accination 
6

길지 않은 시간

with Children!)

그램입니다. 약

이들이 사는 마을

든 것들로 채우는

듯했습니다. 점심

d Water!(얼

피었습니다, 전 기

아이들에게서 게

도 많은 아이들을

다 더 장난끼 어

요 헥헥 무튼 아

(Class in Day 

터 바로 옆의 어

체 부위에 대해

가 들어서서 생글

다. (알버트가 조

두홋, 발리캇, 울

고만 있더니, 곧잘

습입니다. 그리고

는 아

점심

과 구

을 가

프로젝

즐거움

문은 또 꼬리를

Thu 
6 

Go to Picnic: 
Bazal River 

간이지만 하루하

) 

약 4-50명의 아

을을 알고 싶었습

는 시간을 가졌

심을 먹고 난 후

얼음땡), 

기수 단

임도 배

을 만났

어린 행

아이들과 

Care Center)

어린이집에서 짤

해 쉽게 알아보고

글생글 웃으며

조금 큰 역할을

울로(우리 나라의

잘 대답을 합니

고 나서 프로그램

아이들. 이제서야

심을 먹고선 나

구조, 지금에 이

가졌습니다. 나나

젝트에 대한 상

움이 가득한 모

물고.. 차츰차츰

Fri 
7 
Amy’s Pig 

Visit 
Reflection &

Sessio

하루 새로운 사람

아이들과 어떻게

습니다. 그래서

습니다. 처음엔

후에는 몸을 움직

/ 엄마들과의

짤막한 프로그램

고 움직일 수 있

인사하자마자 아

했을라나요) 조

의 머리, 어깨, 

니다. 함께한 쭉쭉

램이 마치고 밖

야 긴장이 풀렸나

나나이들과 인터

르기까지의 이야

나이들께서 보여주

상세한 플랜까지

습 뒤엔 역시 엄

츰 서로 알아가는

Sat 

 Farm 
 
 & C.O. 
n 

8 
Prep

Closing

람들과 새로운 곳

게 하루를 재미있

오전에는 큰 종

수줍어하는가 

직이는 활동을 주

대화 (Interview

램을 진행하는 것

있는 간단한 노래

아이들은 겁에 

조금 당황했지만

무릎, 발 노래)

쭉이 송을 부르

을 나서는 데 따

나 봅니다….  

터뷰를 했습니다.

야기 등을 자유

주신 두 권의 노

의 모든 것들이

엄마들의 노력이

는 과정이 무척이

Su

paration 
g Program 

9 

곳에서 새롭게 만

있게 보낼 수 있

종이에 마을에 있

싶더니, 곧 생각

주로 했습니다. 

w with Nanays

것이었습니다. 첫

래와 율동(우리의

질린 표정을 짓

만 곧 진정시키고

)’를 부르고 하

르며 율동을 할 

따라와서 장난을

. 커뮤니티가 생

유롭게 묻고 이야

노트에는 그들의

이 적혀 있었습

이 묻어나 있었

이나 뿌듯합니다

un 
 
Come Back to 
San Pablo 

만들어 나갈 이

있을지, 도착하자

있는 나와 가족

각보다 더 재미

역시 아이들과

s) 

첫 날에 만났던

의 필살기 쭉쭉

짓더니 곧 세네

고 노래를 시작

하나하나 아이들

때는 엉거주춤

을 걸기 시작하

생기게 된 배경

야기 하는 시간

의 비전과 미션,

니다. 매일매일

었습니다. 나나이

다. 

이

자

족, 

미

과

던 

쭉

네 

작

들

춤 

하

경

간

, 

일 

이



니다. 후에 들으

Day6. Go t

아침부터 분

오늘은 소풍 가

출발! 도착하자

나 빠지지 않는

고선 시원한 물

니 어느덧 곧 

고 Masaya! 

Day7. Amy’

오전에는 나

어머니들의 수

오후에는 드

하셨습니다. 오

작은 그들로부

커뮤니티를 형

같습니다. 

Day8. 엄마들

어느덧 나나

날씨에도 불구

스도 선보였습

행복했습니다. 

으니 집에 도착

to Picnic: 

분주하게 이것저

가는 날! 맛있는

자하마 만든 코

는 판싯 등등 손

물에 풍덩! 진짜

갈 시간이 되더

’s Pig Farm

나나이 Amy의 돼

수입원 중 하나! 

디어 필리핀 Y

오로라에 와서 느

부터였습니다. Y

형성하고 발전시켜

들과 함께여서 행

나이들과 함께 하

구하고 클로징 프

습니다. 이전 기수

그리고선 특별

Day5

오늘

차에 달

니 이미

으로 말

다 할 

다. 

항상

음이 터

나나이

기다려

착한 뒤 지쳐서 잠

Bazal Rive

저것 준비하느라 

는 음식을 가득 

코넛 주스, 석쇠

손으로 허겁지겁

짜 엄마와 놀러 

더라구요.. 이 곳

m Visit / 

돼지 농장을 방

YMCA의 사무총

느낀 점들을 함께

YMCA가 이 곳

켜 온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

하는 마지막 날이

프로그램을 시작

수로부터 배웠다

별히 준비하신 퍼

. Strong B

늘도 어김없이 3

달려있는 주황색

미 몇 명의 아이

말이죠. 나나이

수 있는 우리의

상 센터에 가면

터졌습니다. 그

이 델리의 손을

려도 기다려도 그

잠이 들었다고

r 

엄마들은 정신

싣고 트럭에 옹

쇠에 바로 구운

겁 먹기에 여념이

온 것처럼 물

곳에서의 순간은

Reflection

방문했습니다. 돼

총장이신 띠따 엘

함께 공유하고 C

곳에 들어와서 주

다. 그들로부터 시

Closing Progra

이 되었습니다. 

작하였습니다. 오

다며 나나이들도

퍼포먼스가 있다

Baby 울음보 터

30분여간 차를

색 풍선이 눈에

이들이 엄마에게

이들은 아침부터

의 엄마들..! 아

놀고 있던 해맑

울음은 40분여

잡고 집으로 가

그치지 않는 울

하네요. 

신이 없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운 생선구이, 어딜

이 없었습니다. 

놀이에 빠져있다

은 Masasap! 

n & C.O Se

돼지 농장은 오로

엘씨와 비숍 텍

Community 

주민들의 필요를

시작하고 스스로

am) 

오전에는 오후

오로라에서 밤마

도 Nobody댄스

다며 그걸 준비하

터지다. (Vaccina

타고 나나이들

띕니다. 오늘은

게 안겨 이 곳을

터 예방접종을 진

아침부터 우리도

맑은 얼굴을 가진

여 동안 멈추질

가는 길에도 말이

음.. 평소에 자주

바로 

앉아 

딜 가

그리

다 보

그리

ession 

로라 커뮤니티에

텍스 교수님이 도

Organizing

를 파악하고, 그

로 하게 한다는

후에 있을 클로징

마다 함께 흥얼거

스를 뽐내셨습니

하러 잠깐 자리

ation) 

을 만나러 이동

은 바로 예방접종

 찾았습니다. 다

진행하시느라 분

그 광경을 관찰

진 Stromg 

않습니다.. 아무

이죠.. 덕분에 우

주 웃던 것만큼

에서 

도착

(이하 C.O)에 

 뒤 엄마들은 

것. 커뮤니티에

징 프로그램을 준

거리며 연습하던 

니다. 함께 무대

리를 비우셨습니

동하는 길. 가다가

종을 맞는 날.! 

다들 하나같이 겁

분주하십니다. 역

찰하거나 작은 

Baby는 예방 접

무리 달래봐도 가

우리들은 웃음보

큼이나 우는 것도

대한 세션을 들

스스로 비전과 

에 대해 조금씩 감

준비하고 마침내

던 ‘Pinoy ako

대에서 춤을 추는

니다. 엄마들이 

가 마주친 자동

센터에 도착하

겁에 질린 표정

역시 모든 일을

일들을 돕습니

접종을 맞고 울

가만히 둬봐도..

가 터졌습니다.

도 장난이 아닙

들었죠. 모든 시

목표를 세우며

감이 잡히는 것

내..! 비가 오는

o’를 부르고 댄

는 순간이 너무

등장하는 순간,

하

정

을 

니

울

. 

. 

닙

시

며 

것 

는 

댄

무 

, 



우리는 배꼽을

치마를 이용해

사랑스러웠습니

나이들께서 먼

쉬워했지만 그

나나이들과의 

 

Daniel 

의 역량 강화를

공동의 행복으

그래서 개인의

자연과 어우러

자연과 함께였

  이 공동체를

있는 시골 마을

에서 C.O.를 배

만 바빴지, 부

때문이다. 부모

까? 공동체에서

사람은 혼자

깨닫는다. 나도

듯 하다. 

 

Albert 
강력하고 친근

을 가지기 매우

따뜻하게 대해

서 느꼈기 때문

나는 왜 이 

당신들은 무언

이것이 제일 중

게 되었다. 짧은

을 잡고 웃을 수

해서 우스꽝스러

니다. 웃음만 가

먼저 울음을 터트

래도 웃으면서 

기억이 우리의 

오로라에서 만난

를 위해 조직된

으로 승화시키기 

의 삶이 즐겁고 공

러지면서 아름다

였기 때문이라는 

를 보면서 한국에

을의 지역 사회 

배울 수 있었음

모님이 어떻게 

모님의 공동체의

서 부모님은 행

자서 살지 못하는

도 행복하고, 너

1주일이란 시

근한 관계를 가지

우 쉬웠다. 왜냐

해주었을 뿐만 아

문이다. 물론 na

커뮤니티가 성

언가를 만들거나,

중요하다고 하셨

은 기간이라 매

수 밖에 없었습니

운 분장을 하고

가득했던 클로징 

트리셨습니다. 덕

헤어졌습니다. 

에너지로 쭉 남

난 여성 공동체

된 공동체였지만

위한 것이 공동

공동의 삶이 행

다운 조화를 이루

생각이 든다. 

에 있는 부모님이

공동체, 우리 

음에도 알지 못하

살고 있는지 알

의 목적, 비전은 

행복할까? 등등 많

는 사회적 동물이

도 행복하고, 모

간은 커뮤니티를

지고 있는 것을 

냐하면 모든 na

아니라, 내가 어렸

anay들은 할머

공적이고 좋은 

, 혹은 누군가를

셨다. 그 이야기

매우 아쉬웠지만 

니다(진짜). 항상

고 춤을 추는 모

프로그램을 마

덕분에 곧 울음바

앞으로 남은 3

남을 것 같습니다

체는 행복했다. 그

결국 공동체도

동체 조직의 궁극

행복한 것. 오로라

루고 있었다. 오

이 참여하고 있

부모님이 활동하

하고 있었다는 사

알지 못했는데 라

무엇일까? 공동

많은 질문들이

이라고 했다. 더

모두가 행복할

를 완벽하게 이

느낄 수 있었다

nay들이 내 친

렸을 때 내가 할

머니가 아니라며

커뮤니티인지

를 만나거나, 일하

를 들었을 때 T

많은 경험과 좋

상 쓰고 다니시

모습이 너무 재미

마치고 작별하는

바다가 되어 헤어

3개월 여의 필리

다.  

그들은 아픔을 함

도 개인의 행복을

극적인 목적이

라의 여성 공동체

오로라에 머무는

있는 공동체를 떠

하고 있는 공동

사실에 나의 어

라온아띠를 통해

동체에서의 부모

머리 속에 맴돈

더불어 살아야 하

수 있는 공동체

해하고 배우는데

다. 그들은 언제

친 할머니 같았기

할머니를 따라서

며 싫어하셨지만

계속 고민했었

하고 나눌 때도

Together의

좋은 분들과 ‘함

던 모자와 

미있고 또 

는 순간, 나

헤어짐을 아

리핀 생활, 

함께 슬퍼하고

을 위해 조직되

아닐까? 혼자서

체를 통해 나는

동안 마음에 잔

떠올리게 되었다

동체는 어떤 모습

어리석음을 질책했

해 부모님의 삶이

모님은 어떤 일을

돈다. 덕분에 마음

하는 것이 사람이

체. 그런 공동체

데 너무나 짧은

제나 행복해 보였

기 때문이다. 모

서 할머니의 커뮤

…. 하하 모두들

다. nanay들께

도 항상 같이 하기

의미, 즉 커뮤니

함께’ 할 수 있어

행복을 함께 나

되는 것이라는 생

서 할 수 없는 것

 커다란 행복을

잔잔한 행복이 

. 오로라의 공동

습일까라는 궁금

했지만 한편으론

이 어떨지 생각

을 할까? 조직의

음이 풍요로워졌

이기에 잘 조직

체가 많아 질수록

 시간이다. 그러

였고 내가 그들의

모든 nanay들이

뮤니티에 갔을 

들 이해하셨다. 

께서는 가난하지

기 때문에 그 자

니티를 조직 할 

어서 뜻 깊은 오

나누고 있었다. 지

생각을 해본다. 

것을 함께여서 

을 보았다. 그 행

물결칠 수 있었

동체를 보면 볼수

금증이 생겼다. 가

론 감사했다. 그

각해 볼 수 있는 

의 구성은 어떻게

졌다.  

직된 공동체가 얼

록 삶은 더욱 살

러나 나는 이 커

들의 커뮤니티에 

이 나와 우리 모

때와 비슷한 감

  

지만 항상 행복

자체로 너무나 행

할 때 무엇이 중

오로라로 평생 기

지역 사회 여성

개인의 행복을

할 수 있는 것,

행복은 풍요로운

었던 것도 그런

수록 내가 살고

가장 가까운 곳

그 동안 나 살기

계기가 되었기

게 이루어 졌을

얼마나 중요한지

살만하게 느껴질

커뮤니티가 매우

대해서 친근감

모두를 친절하고

감정을 오로라에

하다고 하셨다.

행복하다고…..

요한 가를 깨닫

기억 할 것이다. 

성

을 

, 

운 

런 

 

기

기 

을

지 

질 

우 

감

 

에

. 

. 

닫

 



Honey 오로라는 한 가족이다.   

오로라 커뮤니티의 나나이들은 모두 자녀가 있다. 적게는 한 명부터 많게는 7명까지. 우리가 그 곳에서 나나이들과 시간을 보내

는 동안, 그들의 자녀인 아이들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한 나나이의 품에 안겨있다가 이내 다른 나나이의 무릎에 앉았다가를 반복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구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어떤 한 명의 어머니만을 따르는 것이 아

니라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따르고 있었다. 나나이들 역시 그랬다. 내 아이, 네 아이 구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

식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보였다. 가족처럼 지내기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것은 더 이

상 일이 아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활동이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과 하는 모든 것은 즐거울 수 밖에 없고, 즐기면서 

하는 일의 결과 역시 언제나 좋다. 설령 가끔 좋지 않더라도 괜찮다.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가족

처럼,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좋아한다. 그렇게 나나이들의 커뮤니티 자체가 커다란 한 가족이었다. 우리도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는 매 순간도 그 분들처럼 행복해지지 않을까.     

Genie “Oh, you look like Nina!” 오로라에 도착해 나를 소개한 순간 가장 먼저 들은 말이다. Nina는 바로 처음

으로 오로라에 오기 시작한 3기 멤버 중 한 명. (한 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처음 딱 든 생각은 이랬다. ‘와 어떻게 이름을 아

직 기억하고 계시지? 그들이 특별했을까?’ 그리고 나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나이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사실, 모든 라온아띠 멤버들의 이름이 나나이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나이들은 지난 기수들의 앨범

과 기억이 될만한 물건들을 보며 그 때를 회상하고 있었다. 차츰차츰 느낄 수 있었다. 나나이들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걸. 내가 마음을 열기 전 그들은 먼저 마음을 열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그들을 진짜 엄마로 생

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다. 여기 있는 동안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즐겨야겠다고! 매 순간 나는 

불편함보다는 편함과 평화로움을 느꼈고 오로라의 정경은 나를 신선하게 했다. 매일, 매 번의 활동은 압박으로 다가오기 보다 즐거

움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고. 

처음 오로라로 떠나기 전, 오로라가 커뮤니티의 좋은 예시라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오로라는 어떠한 문제점에서 비롯되었고, 그

렇기에 그 커뮤니티의 목적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오로라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

이 바뀌었다. 내 생각에 오로라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

요한 것은 체계나 재정적인 요소 등이 아닌 그 그룹에 대한 멤버들의 애정이라는 것, 그래야만 하는 활동이 즐겁고 같은 비전을 

꿈꾸며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나이들은 충분히 그래 보였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

었다! 

Bishop TEX 교수님의 세션을 들으며, Community Organizing의 과정과 나나이들이 만들어 온 오로라 커뮤니티의 모

습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자연스러운 것이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맥락과 어머니들의 필요를 파

악하고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끔 계기를 던졌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주체가 되는 엄마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비전을 내면화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체계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자연스레 만들어

진 과정이 곧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고, 정립된 이론이 어떤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 장점이 부족한 점을 덮을 만큼의 지

금이 된 것이다. 

국내훈련 때부터, 그리고 필리핀에 도착해서 수없이 듣던 Community Organizing이라는 게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

기도 하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어렴풋이 배우는 것 같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San Pablo에서도 혹은 그 후에도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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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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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캠

‘Wear the

를 따로 맞춰 

생각해 맞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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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9월 5일,

준비의 날로 정

과 이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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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설명하고

 단계로 우리는

는 내용이 없게

 거의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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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이 곳

확정된 순간 마

스티는 산 파블로

떠있었다. 

징색인 흰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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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잘 알지 못

lleg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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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시작한

Education)

하여 대자보와

그 중 Cit

Youth Dir

가 끝나길 2시

우리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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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겁게 준비할

번째. 홍보 및

사를 준비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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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는 Mapping과 자발적인 등록을 통해 모인 학생들과 함께, 직전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3곳 외에도 추가된 1곳까지, 

총 4군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A&E와 Mapping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더욱 소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렇게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는 나와 라온아띠의 자세는 더욱 신중하고 깊어지게 되었다. 

 

 

 

Feeding Program,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Written by Honey 

3주 만에 아이들을 만났다. 더 반갑다. 오로라 떠나기 전 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휴교령이 내려져서 갈 수가 없었고, 오로라에 

있는 주 역시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자랄 나이여서 인지 몰라보게 쑥쑥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 조금

은 놀랐다. 우리는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해서 학교 한 켠에 불을 피우고 음식 만들 장소를 마련한다. 아떼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고, 곧 음식이 완성되면 아이들을 부른다. ‘Manga bata~ Kain na~ (=Children~ Let’s eat~)’ 

소리에 아이들은 쪼르륵 한 줄로 선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자면 아침 식사 한 지 한 시간밖에 안됐는데 군침이 돈

다. 아, 이번 주의 음식은 로미! 닭고기, 소시지, 각종 야채가 들어간 국수다. 배식을 해주던 동수는 아이들에게 푸짐하게 주고 싶

은 마음이 앞 서, 그릇 한 가득 면발과 건더기들을 채워주다 결국 나중에 배식 받는 아이들에겐 아주 약간의 건더기와 국물 만이 

돌아갔다. 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 동수는 배식 사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거의 국물 밖에 없는 로미도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미리 그릇에 음식의 양을 고르게 분배해놓기로 계획했다. 다음

부턴 모든 아이들에게 고루고루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지!!  

이렇게 아이들의 식사가 끝나면, 음식 피딩이 아닌 다른 피딩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피딩이다. 지난 

달 우리가 처음으로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바로 ‘쭉쭉이 송’이다. 한국 동요 ‘깡깡총 체조’를 따갈로그로 개사하고 간단한 율동도 

만들었다. 쭉쭉 펴는 체조 동작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민선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계획이었다. 열심히 준비하

긴 했지만, 사실 100%의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웬걸, 반응이 너무 좋았다. ‘Isa Pa!(=one more!)’를 계속 외치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 모두는 지칠 때까지 노래하고 춤췄다. 그 후 동네를 걸어 다닐 때도 우리는 종종 ‘zook, zook, zook~’하고 노

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마주치곤 한다.  

피딩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상 아이들은 총 46명인데 지난 달 식사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는 30명 남짓밖에 안되

었다. 아예 학교에 결석했거나, 부끄럼이 많아서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그런데 이번 주 프로그램에는 무려 42명이나 

왔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기뻤다. 그러나 한 편으론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던 이름표의 개

수가 부족해서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빈 이름표를 나누어주고 그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끔 한 후, 

그 이름을 한글발음으로 직접 우리가 적어주었다. 항상 먼저 아떼 누구, 쿠야 누구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는 것처럼 우리

들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한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 조금 모자랐던 이름표 개수 

때문에 다음부턴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못 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기억했다. 하지만 

그 덕분일까, 비록 모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은 아직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은 너무나 잘 알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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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오셨습

보시고 또다시

다. 

성어로 필리핀의

단이다. 대개 짧은

행 지역에 따라

이 Tricycle의

어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

e 이다. 우리나

마시는 위치와 높

처음 뵙는 분들

엉덩이도 부치기

많이 오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럽게 만들어 손님

까지 하십니다.

M몰에서 End P

을 방문한 썬은

니다. 물론, 좀더

그 분들께 초대

대중교통수단이

은 거리나 차가

요금이 달라진

의 기원이자 대중

들이 개인용 모

 Tricycle을

나라에서는 찾아

높이인데다 굉장

들이 있는 집에 

전에 먹기부터

다. 모두 자연스럽

는 이러한 모습을

님들에게 대접하

Poverty 캠페

말합니다. “I i

더 정확하게 말하

대를 받았습니다

이다. 모터사이클

다니기 힘든 좁

진다. 

중교통화 된 가

토사이클 이외에

금지하였다. 

볼 수 없는 교

장히 좁아서(특

초대를 받는 것

터 하라고 하십니

럽게 접시부터 

을 너무나 익숙

하십니다. ‘Mas

페인을 열었습니

invite chu!

말하자면 우리의 

다. 초대를 하고 

Written 

클을 승객차와 연

좁은 길을 갈 때

가장 큰 이유이다

에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 이기에 

히 나에겐) 불

것이었기 때문에

니다. 우리가 먹

집어 드십니다.

숙하고 좋아하게

sarap(맛있어

다. 그 때 우리

’‘ 

초대가 아니라

또다시 초대를

by Albert

연결 및 개조하

때 이용하며 기

다. 필리핀은 다

로 이용한다. 그

신기하기도 하

편하기도 했다.

에 

먹

. 

게 

어

리

라 

를 

t 

하

기

다

하

. 



이 Tricycl

흡사 자신의 자

를 공유하고 보

Y(YMCA청년

자신의 경험 등

로 인한 직업병

서 많이 알게 

또 다른 대중

함께 많이 이

함께 필리핀 대

때 이용하는 우

이 지프니는 군

상 승차한다. 

정도이며 거리

처음 지프니를

있다고 하였다

니라 에어컨티

큰길에서는 금

자리에 앉으면

어있는 재미있

지프니와 Tr

 

 

 

 

생일이나 파

는 달리 부드러

보들한 식빵에

맛은 혼자 먹다

 

le을 운영하는

자가용(애마)를

보다 더 나은 발

년 봉사자들) 친

등…물론 좋은 

병 같은 것이다

해준 버니에게 

중 교통수단으로

용하는 지프니를

대중교통의 양대

우리나라의 시내

군용지프 모양의

요금은 Tricy

리와 지역에 따라

를 소개해 줄 때

다. “얼라? 어디

티뉴였다. 하하하

금지되고 대신 택

면 다른 사람이 교

있는 지프니……

ricycle로 대

파티에서 빠질 수

러운 면발을 자랑

에 판싯을 터질듯

다 셋이 죽어도 

는 사람들에겐 생

 관리하는 것 같

발전을 위하여 

친구 중 한명인 

이야기만 한 것

다……힘내 버니

감사하다는 말

로 특히 서민들이

를 들 수 있다

대 산맥이며 주

내버스 개념으로

의 승합차로 통상

ycle보다 조금

라 달라진다. 현

때 한 말이 지프

디?” 했는데 에어

하하… Tricyc

택시가 권장된 데

교통비를 낼 때

… 

표되는 필리핀의

수 없는 음식인 

랑하는 판싯! ‘

듯하게 올려 ‘아

몰라요~! 

생계수단 이기도

같아 보인다. T

힘쓰고 있는 것

Bernie는 과거

것은 아니다. 그

니야!! 필리핀에

을 전하고 싶다

이 Tricycle과

다. Tricycle과

주로 장거리를 갈

로 생각하면 된다

상 15~20명 이

금 저렴한 8페소

현지인들이 나에게

프니는 에어컨이

어컨디셔너가 아

cle이 대도시의

데 비하여 지프

때 운전수에게 계

의 재미있는 교

판싯은 한국의

Enriched W

아—‘, 입안에 한

도 하지만 각자

Tricycle 드라

것도 필리핀에서

거에 Tricycl

그는 비가오면 무

에서 가장 대표적

다. 

과 

과 

갈 

다. 

이

소 

게 

이 

아

의 

니는 필리핀 어

계속 건네주고 거

통수단 때문에

 잡채를 떠올리

White Bread

한 가득 채워 넣

개성 있게 자신

라이버들끼리 조

서 Tricycle의

e 드라이버였는

무릎에 통증을

적 교통수단이자

어느 곳에서나 흔

거스름 돈을 전달

우리는 이동할

판싯(Pansit

리게 한다. 잡채와

d’라 불리는 보들

넣으면 그 풍성한

신의 Tricycl

조합과 비슷한 단

의 의미를 찾을 수

는데 나에게 많은

아주 심하게 느

자 색다른 문화이

흔하고 시민들의

달해주어야 해서

때에도 항상 즐

t) 

와

들

한 

le을 꾸미고 개

단체가 있어서 

수 있는 요소이

은 이야기를 해

느끼는데 모터사

이기도 한 Tri

의 발이라고 할 

서 항상 마지막까

즐겁다! 

이 

개조하는 모습이

그들끼리 정보

이다. Batang

해주었다. 기원과

사이클의 진동으

icycle에 대해

수 있다. 맨 앞

까지 자리가 비

달의 마사랍!!

이 

g 

과 

으

해

앞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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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

를 추기 위해 

바공 포옥에

costume c

저 들었습니다

Mommy K

려웠습니다. 점

게 점수를 매기

shy를 느끼셨다

의상 중에는

쳐다보았습니다

나라 복장을 보

 행사가 끝난

선물까지 받았

우리는 지구촌

구촌 친구! _

우리는 전날 밤

에 도착하자마자

ontest 심사

다.  

Kristy를 따라

점수를 다 매긴 

기셨구나.’ 심사

다고 합니다. 

는 ‘Korea’도 있

다. 아뿔사… 어

보는 듯하였습니

난 후 우리는 맛

았습니다. 정말 특

촌 친구 * 몬테소

_United Na

밤 열심히 춤을 

 우리는 무대 

사를 하게 되었습

라 심사위원 석으

뒤 mommy의

사가 끝난 이후에

있었습니다. K

어떤 나라 복장

니다. 우리나라의

맛난 판싯과 파

특별하고 즐거웠

리 스쿨에서 생긴

ations Day

추었죠.  

위 가운데 특별

습니다. 한국에서

으로 갔습니다. 

의 점수표를 보았

에 안 얘기지만, 

Korea라는 이름

인지 모르겠습니

의 전통의상을 제

인애플 주스를

웠던 경험이었습

일(3부작) * Ha

 

별석으로 안내 되

서도 이런 대접까

아이들이 모두

았을 때 저는 놀

 mommy 역

름을 듣는 순간

니다. 모자는 갓

제대로 그들에게

대접 받았습니

습니다.   

We ar

appy Birthday

United 

핀에서 열리는

아니라 세계적

는 날이라고

들이 다른 나

모습을 선보입

우리는 바공

우리도 역시

습니다. 하하.

표현하기 좀

까지 쓰니 오

입은 우리는

옥 초등학교로

공연을 하였습

되었습니다. 게다

까지 받아보지 못

귀엽고 예뻤기

놀랐습니다. 그리

시 다른 사람들

간, 사심을 담아

갓인지 마법사들

게 소개해주고 싶

니다. 정말 맛있었

re TRUL

to Mommy! 

* Swimming 

Nations da

는 행사입니다. 

적으로 국가들이

합니다. 이 날 

나라의 전통의상

입니다. 

공 포옥 초등학

한국에서 준비

.. 남자 단원들은

그렇지만.. 머슴

오빠들의 모습이

한 손에는 라온

로 향했습니다. 

습니다. 좀더 완

다가 저는 이번

못한 터라 감사

기 때문에 냉정하

리고 생각했습니

들의 점수표와 비

점수를 한껏 높

들이 쓰는 모자인

싶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저는 

LY livin

* 여기는 지상 낙

Overnight * 

Writt

ay는 10월24일

이 날은 필리

이 하나로 단결된

필리핀의 초등

상을 입고 사람

학교의 축제에 초

비해온 한복을 곱

은 민복을 입었

슴 같았습니다.

이 정말 재미났

온아띠 유니폼을

우리도 이곳에

완성도 높은 노바

번 달 리더의 자

사하다 못해 황송

하게 점수를 매기

니다. ‘어머니께서

비교하시곤 (그녀

높게 줄 마음으

인지 모르겠고 의

들었습니다.  

심사에 대한 답

ng here!

낙원, 판딘 레이크!

10월의 스케치북

ten by Sun

일 단 하루 필리

리핀만의 행사가

된 것을 기념하

등학교에선 아이

람들에게 그들의

초대받았습니다.

곱게 차려 입었

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위에 탈

습니다. 한복을

을 들고 바공 포

서 또다시 댄스

바디(NoBody)

자격으로 특별히

송하다는 생각마

기기가 너무 어

서는 참 냉정하

녀의 표현대로)

로 그 어린이를

의상 역시 다른

답례로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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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어느 날, 매

Montessor

Competitio

로 옆에 위치한

있었는데, 사뭇

오프닝 프로그

하여 멋들어지

캠페인 때의 공

라온아띠는 

Talisay(Bl

연을 하였다. 

City에만 있는

라온아띠 중 

Cheering을 

나 열심히 연습

스쿨에서 생긴

매주 토요일마다

ri School의

on’을 직접 보

한 다른 학교로

뭇 진지해 보였다

그램에서 무대를 

지게 우리를 소개

공연이 Teache

가흔이를 중심

ue), Lipa(G

(참고로, ( 

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심사위

그저 감상하는

습 했을 지를 짐

긴 일     

다 우리의 영

 ‘Cheering 

는 것은 처음이

 장소를 옮겨갔

다. 산파블로 M

장악한 tita 

개해주셨다. 라온

er Cris의 인

심으로 나란히 

Green), San

)안은 각 학교

 다른 여러 도시

원의 본분을 잊

는 지경에 이른다

짐작 가능하게 했

        

어수업을 책임

Competitio

이라 어떤 모습일

갔다. 우리가 강

MC계의 양대산

윌마. PANDI

온아띠는 무려

인상에 깊게 남아

앉아서 매의

n Pablo Cit

교별 상징색) 왜

시에도 자리 잡

잊어버리고 말았

다. 공중 텀블링

했다. 그래서 최

        

임지는 Teache

on’ 의 심사위원

일지 기대하며 학

강당으로 들어서자

산맥 Teacher 

IN Lake에서

가무에 특별한

아있었나 보다. 

눈으로 심사를

ty(Yellow)

왜냐하면 Mont

잡고 있기 때문이

았다. 학생들의

링은 기본이고, 불

최대한 진지하고

나누어 가진

이었다고 자

이 날, 우

고가 박혀있

했지만 그래

정을 떠날

은 마치 동

        

er Cris로부

원으로 초청한다

학교로 들어섰다

자, 많은 학생들

Cris는 (참고

그 활약상이 다

재능이 있는 팀

 

를 하기 시작했

) 등 4 곳의 학

tessori Sc

이다. 경연이 시

 예상을 뛰어넘

불 쇼까지 가미

 공정하게 심사

진 후 최종적으

자부한다. 

우리는 심사에 대

있는 크로스 백

래서 더 귀여웠

때, 이 가방을

동네 마실 나가는

        

부터 전갈이 왔

다는 것이 바로

다. 하지만 마침

들이 각자의 유

고로 다른 산맥은

다시 한번 펼쳐

팀이라고 화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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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유치부,

hool은 우리가

시작되고 매의 눈

넘는 퍼포먼스에

된 퍼포먼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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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산하는 방

대한 선물로 Mo

백을 받았다. 유

웠다. 그리고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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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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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선생님께

 그 내용이었다

 작은 비가 내리

니폼을 입고 순

은 END POV

쳐짐.) 화려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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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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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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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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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의 가방

승진은 비자 연

로 향한다. 얼핏

괜찮다.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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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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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어서 바

순서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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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어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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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Montesso

되었다. 이 곳

한국인 소년을

을 보내는 지 

질문 끝에 우리

라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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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그러하였다. 

San Pablo City의 마리아바스라는 곳의 리조트에서 수영을 했다. 시작부터 지프니를 통째로 빌려 온 YMCA 패밀리가 지

프니에 가득 차서 이동할 때부터 신났으며 리조트의 아름다움에 나중에 한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더불어 필리핀 

사람들의 여가 생활도 조금 엿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수영을 하고 휴식 시간에 먹었던 간식(딜라피아, 소시지, 훈제고기, 파

코샐러드)은 꿀맛이 따로 없었고 수영 삼매경에 빠지는 것도 나를 리프레쉬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술자리에서 토퍼(어머니의 GOD son), 제프리, 버니와 즐겁지만 진지한 대화를 하며 더 큰 교감을 할 수 있었고 민

선이와 진희와도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11월을 준비하고 10월의 마무리로써 더 없이 좋은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OVERNIGHT으로 인한 숙취와 체력방전으로 다음날 잠을 많이 자야만 했지만……특별하고 뜻 깊은 경험이라는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종종 했으면 좋겠다는……그런 생각은 나만 드는 건가? 하하하 

 

 

 

 

 

 

 

 

 

 

녹색 소비를 위한 우리의 약속 점검! 

1. 잔반 없애기(★★★★★): 개인접시를 활용해 음식을 먹는 필리핀에서 우리는 ‘먹을 만큼만 담아서 남기지 않고 먹자’ 라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잘 달성된 것 같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염두에 두

어야 하구요. 

2.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구 끄기 (★★★☆☆): 전반적으로 모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

다. 물론 생각하고, 실천하고는 있지만 아직 습관화되지 못했구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팀원들끼리 점검하고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잔반 없애기’ 약속이 모두들 몸에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바로 ‘계획적인 소비’. 물론 

각자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다르고 목표치도 다르지만 매 달 마다 지출을 계획하여 신중히 소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개

인 용돈 이외에도 팀 회비를 걷어 필요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금 역시 매달 일정하게 걷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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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s Reflection 

역동적인 10월. 

  Aurora에서의 1주일, End Poverty Campaign, ALS 전시회, A&E(필리핀의 검정고시), UN Day, ALS 학생 모

집, Mommy Kristy 생일 파티, Pandin & Yambu Lake 방문, Overnight Swim 등. 9월에 이어 필리핀에서의 

10월도 하루하루가 다양한 기억들로 풍성하게 채워진 한 달이었다. 그야말로 역동적인 10월.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잦은 비 때문

에 몸과 마음이 피로할 때도 있었지만 싫지 않았다. 싫다기 보다는 오히려 감사했다. 이번 한 달 동안 새겨진 기억들은, 물론 그 

기억들이 모두 달콤한 기억들이 아닐지라도,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 말이다.  

지난 2개월은 필리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우기 위해 분주했다면 다가오는 11월에는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꼭 이루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서두르고 보채다 보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마음은 여유롭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매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냉철함은 필요할 듯하다.  

  이제 두 달. 5개월 중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라온아띠 6기 필리핀 팀으로서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다짐했던 나의 

첫 마음을 지금쯤 조심스레 다시 꺼내어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초심으로 돌아가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러 왔는

지 돌이켜서 남은 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자 한다. 초조해 하지 않고, 조바심 갖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

면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풍요로운 기억, 마음이 한 가득 채워진 보따리를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을 기대

하며 10월 한 달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  

 

 

 

 

 

 

 

 

 

 

 

 

 



Genie’s Diary 

#1. 자연스러운 것. 

그렇게 멀쩡하던 나도 감기로 한 번 아팠다. 가끔 지치기도 했던 것 같다. 

당시엔 참 힘들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긴 내가 좀 그렇다. 뭔가 좋지 않거나 힘든 상황도 금새 잊어버린다. 혹은 가끔 화가 났던 적이 있다면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

나면 혼자서 풀리거나 잊어버린다. 

아, 그리고 다르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항상 염두에 두려 하고 있지만 가끔 서로가 지칠 때는 그 다름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

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르니까 살 맛나고 재미있다. 

다만 10월은 더욱 바빴고, 가끔은 지쳤고, 그래도 지금은 웃고 있다는 것! 

돌아보면 이번 한 달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보냈던 시간들이 다 잊지 못할 경험이자 매번 나를 refresh하게 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오로라에서 매번 차를 타고 나나이들을 만나러 가던 길의 풍경이, 매일 아침 일어나 웃으며 함께 굿모닝! 나누는 인사가, 

잊지 못할 스위밍 오버나잇의 잔디밭에서 함께 누워 별을 보던 순간이. 

행복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더 알아가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품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든 열심히, 함께 했던 팀원들에게도 참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살자! 

#2. 호기심 

호기심. 이번 달 내가 느낀 ‘변화’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첫 한 달은 정신없이 혹은 마냥 즐겁게 보냈다면 지금은 좀 더 

차분히 나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경험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액자에 끼워 넣어지는 것이 아니

라,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궁금해할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공 포옥 초등학교에서 feeding을 할 때였다. 그 날은 특별히 정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인 ‘졸리비’의 음식을 먹는 날이었다. 일주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소에 아침을 제대로 먹지고 못하고 학

교에 온다. 더군다나 집이 먼 아이들은 하루에 받는 아주 적은 양의 용돈을 교통비에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날은 아이

들이 방학을 하고 나서 모이는 것이라 더 즐겁게 뛰어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받은 아

이들은 좋아 보였지만 생각보다 무척 행복해 보이진 않았다. 정말 해맑고 평소에 장난기 많은 누엘이는 스파게티를 다 먹고 나서 

그 상자에 햄버거를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먹지 않느냐, 배부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누엘이는 ‘우리 누나 가져다 주려

구요.’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다. 평소에 아침도 잘 먹지 못하다가 모처럼 그래도 평소보단 영양가 있는 음

식을 먹게 되었는데.. 어린데도 먼저 가족을,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예쁜 마음을 보고. 그 전까진 아이들과 마냥 웃으며 노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시간 이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어졌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

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의 일상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몇몇의 아이들은 수줍어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고 싶고 즐거움은 함께 즐기고 싶다!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해도 그게 ‘좋았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똑똑똑 두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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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에는 세상

세상에는 제가 고

다른 거 하겠다

도 역시 깨달았

제가 또 한다면

할게요. 장학금 

네요.  

심히 살다가 돌아

까 돌아가는 날, 

 평안하게, 안녕

  

 

로 약속했었죠!

번에 보낸 편지

다 더 잘 지내요

박 잘 먹고 있어

루쯤은 앓았고요

혼자 지내는 생

걱정 마세요. 

마랑 통화했을 때

핀에서의 생활 역

지 조차도 잘 모

상에 대해 관심을

고민하고 행동해

겠다고 할까 걱정

았거든요. 가능할

면 하잖아요!! 훗

탈 수 있도록 

아갈게요. 어제 

 지금보다 아마

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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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 그래서 9월에

지와 9월의 우리

요. 아무래도 이

어요. 모든 게 다

요. 목이 아파서

생활에 익숙해지

때 했던 말 기억

역시 그래요. 하

르겠어요. 계속

을 가지고 생각

해야 할 것들이

정하지 않으셔도

할지는 모르겠으

훗! 아빠 딸, 엄

노력해보겠습니

하루를 열심히

마 한 뼘쯤은 자

월31일 월요일

서 딸 가흔 올림.

에

리 

이 

다 

서 

지

억

하

 

각

이 

도 

으

엄

니

히 

자

 

일  

.  

 

 

 



Sun’s Reflection 

이번 달은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달이었습니다. 오로라를 다녀온 전후로 다음 플랜을, 또 그 다음 플랜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

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우리의 활동들 모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겪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아쉬움마저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겪을 건 다 겪고 지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처음 한 달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즐겁

거나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에 ‘뭐지..?’하고 넘겼던 일들도 지금은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좀 더 속에 감추어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듯 합니다. 나에 대해서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든 마음 

편히 풀어내지 못하고 생각만 쌓이다 보니 잠시 마음의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더 바빠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걱정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다른 나라 팀들의 작성한 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애

독자, 부모님으로부터 행여 무슨 일이 있나 놀라 전화가 올까 무섭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감성적이기 쉬운 밤에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걱정하

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합니다. (하하!!)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Salamat Po^.^ 


